
불교신앙에 대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머나먼 중
국의 서쪽 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인도
에서 실크로드를 거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중국에서한국으로넘어오는불교신앙에대한이야
기를시작하겠다. 
흔히중국의서쪽끝에있는도시를이야기하면

돈황(敦煌)이떠오른다. 외국어표기대로하면둔황
이라고불러야겠지만돈황이라는명칭이사람들에
게친숙한이름이기에돈황이라고표기한다. 
돈황하면돈황석굴이라고불리는막고굴(莫高窟)

이떠오른다. 돈황시내로부터25Km 떨어진명사산
(鳴沙山) 자락아래거대
한 위용을 자랑하는 막
고굴이우뚝서있다. 
돈황은과거로부터중

국도 서역도 아닌 중간
에 걸쳐있는 도시였다.
현재 돈황시는 면적 3.2
㎢, 인구 12만 5000명
(1998 기준)이다. 중국
감숙성 하서회랑 서쪽
끝당하(黨河) 유역사막
지대에 있다. 이 도시는
사막의 도시다. 모래바
람이불어대고한여름에
는 그 열기가 사람을 쉬
지치게 한다. 돈황에 들
어서면이곳이중국인지
다른지역인지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사마표가
<송경지(誦經地)>에돈
황의 뜻을‘화(華)와 융
(戎)이 서로 교류하는
곳’이라고 했듯이 과거
로부터현재까지돈황은
중국과실크로드의사이
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도시가아닐까. 
BC 1세기 초에 한(漢)

나라의 무제(武帝)는 이곳을 서역 진출의 전진기지
로 삼아 돈황군(敦煌郡)을 설치하고 부근에 옥문관
(玉門關)·양관(陽關)의 두 관문을 설치하는 한편,
둔전병(屯田兵)과 한인(漢人)의 식민을 투입함으로
써 돈황은 그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그 뒤
타림분지의 한 오아시스는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자리한 변경도시로 변모하고, 서방과의 접촉지를
차지해 한인·페르시아인·투르크인·인도인 등
여러 종족이 어울려 사는 국제성을 띤 무역도시로
번영했다. 
돈황이발전함에따라머나먼서역으로부터무수

한물건과문화가흘러들어왔다. 돈황의개착(開鑿;

석굴을뚫는것)에대한명확한기록은사서상으로
남아있지않다. 다만막고굴에있는‘이회양중수막
고굴불감비(李懷讓重修莫高窟佛龕碑)’에 의하면
막고굴은 서기 366년 승려 낙준(樂樽)이 명사산(鳴
砂山)과삼위산(三危山)에이상한빛이있음을알고
석벽을파서굴을만들기시작한것이시초라고한
다. 그리고그로부터14세기까지약천년동안수많
은굴을팠으며그렇게파게된크고작은굴의전체
수가600개가량이된다. 
수성암(水成岩)으로 된 석굴이어서 불상은 모두

흙으로만든소조상(塑造像)이다. 석굴을판사람들
은 벽화의 제작에도 힘
을 기울였다. 벽화는 표
면에 석회를 칠한 벽면
위에 짙은 채색을 했는
데, 제작 연대별로는 위
(魏)와 수(隋) 당(唐) 송
(宋)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작됐다. 그 중에는 청
대(淸代)에 들어와서 그
린것들도있다. 
돈황막고굴이개굴되

기 이전에 돈황지역에
돈황의 이름을 딴 승려
가 존재했다. ‘월지보살
(月氏菩薩)’로도 불리웠
던 축법호(竺法護)였다.
그는 월지(정확하지는
않지만 쿠샨제국)인의
후예로서돈황에서태어
나기는 했지만 근본은
실크로드유목민의후예
였다. 돈황에서 출생한
그는인도에까지들어갔
다가 다시 장안으로 돌
아와 불경 175권을 번
역했다. 
월지인은 신비의 종

족이다. 중국 땅에서 출
발해지금의간다라지역까지가서정착해쿠샨왕조
를 연 그들은 실크로드의 위대한 지배자들 중 하나
였다. 이러한월지인의후예인‘축법호’를통해돈황
이중국도서역도아닌문화의교차지이자중국불교
를시작하는중요한장소중에하나임을알수있다.
이러한전통에서중국에들어오는불교신앙의흐

름은 시작되는 것이다. 불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종교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종교전통이문화의교차지에서섞이면서보다동아
시아인의 심성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었을것이다.

문무왕(사)한국미술사연구소선임연구원

문화의 교차지서 흐름이 시작되다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극락세계의
여러 가지의 새와 그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설명이다. 주야6시로우아한소리를내는백
조, 공작 등이 연못가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장면
이묘사되고있다. 이도상은 6쪽전반부의 1/2에
서6쪽후반부의1/2부분까지이어져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항상 가지가지 기이
하고 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학,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머리는 사람, 몸은 새의 형상),
공명새 등이 있어서 이 새들이 밤낮 6시로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서 오근
(눈, 귀, 코, 혀, 몸), 오력(불법의실천에필요한다
섯 가지의 힘: 신력, 진력, 염력, 정력, 혜력), 칠보
리분(칠각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일곱 가지 방법으로 택법각분, 정진각분, 회각분,
제각분, 사각분, 정각분, 염각분), 팔성도분(팔정
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등 법문을 설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
각하고법문을생각하며스님들을생각하게되느
니라. 사리불아 그대는 저 새들을 죄업으로 인하
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극락세계에는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삼악도가 없
기때문이니라. 사리불아, 불국토에는삼악도라는
이름조차없는데어찌하여축생인새가실제로있
을수있겠는가? 이러한여러새들은모두가아미
타불께서법문을널리베풀고자하시는자비로운
위신력이변화해서이루어진것이니라.”
(復次舍利佛 彼國 常有種種奇妙雜色之鳥 舍利

迦陵頻伽 共命之鳥 是諸衆鳥 晝夜6時 出和雅音
其音演暢五根五力七菩提分八聖道分如是等法
其土衆生聞是音已皆悉念佛念法念僧舍利佛汝
勿謂此鳥 實是罪報所生 所以者何 彼佛國土 無三
惡道舍利佛其佛國土尙無惡道之名何況有實是
諸衆鳥 皆是阿彌陀
佛 欲今法音 宣流 變
化所作)
극락세계에는 아

름다운 새들이 하루
에 여섯 번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부르
는데 이 소리를 듣는
극락세계 중생들은
불법승 삼보를 믿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
다. 이소리를전하는
새들은 죄업에 의해
윤회하는 중생들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위신력에 의해 화현
된것이다. 

우리가살아가는사바세계에는듣지않아도되
는소리와듣고싶지도않은소리가많다. 그래서
우리는항상듣고싶은깨우침의소리를평화롭고
청아하게 하루에 여섯 번씩 들을 수 있다는 극락
세계에가고싶어진다. 
현실세계에서도이러한불음이널리펴질수있

다면이세상이바로불국토가아닌가. 우리불자
모두는승속을막론하고이사바세계를극락정토
로만들고자서원한보살이아닌가. 우리모두부
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이 매일 주야로 여섯 번씩
울릴수있도록보살의임무를다해야할것이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관장)

박재완 기자의 불불교교사사진진이이야야기기

가을꽃코스모스의이름은우주를뜻하는그리스어에서왔다. 우주를뜻
하는‘코스모스(Cosmos)’는단순히공간의의미가아닌‘질서’와‘조화’의
의미다. 질서와조화를이룬정연하고완전한체계를말한다. 8개의꽃잎을
반듯하게피우는코스모스는꽃모양에서그이름을얻었다.
몇해전늦은여름에미황사를찾은적이있다. 겨울끝에서동백을피우

고, 매화를피우던마당엔벌써코스모스가하늘거리고있었다. 아직한낮의
태양은 뜨거웠지만 여름의 끝에는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있다고 코스모스
가말하고있었다. 
이우주가지켜내고있는질서를생각하면, 지금의우리는여름끝에서기

다리고있는가을처럼무언가를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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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판화박물관소장<불설아미타경> 중제9도종종기묘금가음중장엄(種種奇妙禽伽音衆莊嚴).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   

제9도 종종기묘금가음중장엄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막고굴풍경. 막고굴에사막의모래를막기위해쌓아올린보호
벽덕에모래바람의시달림을피할수있었지만과거에보여주
던불상의자태는철문과보호벽에막혀버렸다. 또신앙의대
상이었던막고굴은이제관람객들을위한장소로변해버렸다.

돈황에서 찾은 불교신앙 1불교신앙과 문화유산

䤏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䤏 달력카다로그, 용품카다로그가 필요하신분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국6절 …………1,400원(200부이상)
12절 ……………1,100원(200부이상)
차걸이 ……………450원(200부이상)
미니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650원(200부이상)
한지 ……………1,700원(100부이상)
탁상 ……………2,200원(100부이상)

국6절(大) 규격:30.5×31.0㎝
12절 규격:25.8×26.5㎝
차걸이 규격: 9.0×15.5㎝
미니 규격: 8.9× 9.5㎝
다이어리 규격:  9.5×13.4㎝
한지 규격:30.0×45.5㎝
탁상 규격:26.2×19.0㎝

검색창에 [붓다쇼핑]

12호 마음이 머무는 곳

18호 산사에 피는 연화

20호 홀로있는 시간

9호 기 달마도

2호 맑은마음

미운 사람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미움을 없애는 것이 쉽다.

27호 천진불 (미니) 28호 향기로운 말 (미니)

37호 관세음보살

(한지)

달력할인가달력규격

(다이어리)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32호 아하조타

4호 산사로 가는 길

3호 붓다의 메아리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12절·미니·다이어리·한지·탁상}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수련문화활성화를위한기반은품격이다릅니다

■VIP형 49,000원 䧇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䧇 35,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6㎝]

인체공학적설계로신체의좌·우균형을바르게유지하며, 척추와허
리가무리없이바르고자연스럽게펴집니다. 보관과이동이용이하며,
어느곳에서도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
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
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
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내익하여자연

스럽게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기기반반
※제품의특징 ※


